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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주목사공파(星州牧使公派)
                  
옥량 玉亮, 7세 판전의시사, 예의판서(禮儀判書, 이후에 예조판서)              

현옥량은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년), 문과에 급제하여 판전
의시사와 예의판서(이후에 예조판서)를 역임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幷序),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영모사 창건
기(永慕祠創建記) 등에 7세 옥량公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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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관
조선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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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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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전의시사 (判典醫寺事)는 고려시대에 둔 전의시(典儀寺)의 으뜸 벼슬이며 품계는 정3품이다. 전의시(典
儀寺)는 고려시대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제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였다.

옥량(玉亮)의 자(字)는 채상(采相), 호(號)는 사월(沙月)이다. 첨의공(僉議公, 6세 치룡)의 
장자(長子)이다. 

公의 천품(天稟)이 영특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도량이 굉활(宏豁:깨달음이 크다) 하여 어려
서부터 대인(大人)의 풍채가 있으므로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 조선 전기 세자좌빈객,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께서 사랑하고 가상히 여기어 여서(女婿:사위)로 맞이하였다. 조
말생(趙末生: 조선전기 병조판서, 대제학, 영중추원사 등을 역임)과 배환(裵桓), 배강(裵
杠), 윤상(尹祥)과 같이 문정공 조용의 문하생이 되어 후학 교도(敎導)에 전심전력했다.  

서기 1374년(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23년)에 전시문과(殿試文科, 임금 앞에서 직접 보는 
과거)에 알성급제(謁聖及第 :임금이 직접 합격증을 주는 제도)에 합격하여, 공양왕(恭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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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용궁(龍宮, 지금의 예천醴泉) 신당동(神堂洞) 강가에 살면서 맑은 모래와 밝은 달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그 동리(洞里)의 이름을 사월동(沙月洞)이라 하고 시를 읊으며 소일했
다. 태조대왕이 보내 온 사신에게 시로 대답하기를, 

오히려 이처럼 고요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내 마음에 족할 것이라 읊음으로써 아무
런 번민(煩悶)이 없다는 뜻으로 노래했다.

公의 시의 뜻이 이처럼 깊으니 이것이 고려말(高麗末)의 실정이다. 국운이 기울어진 때를 
당하면 누구든지 의협심(義俠心)을 발휘하여 이에 참여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라 생각했다.

公께서 돌아가신지 2백년 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公의 덕행을 흠모하여 시를 지은 것
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월사동리문하유(月沙洞裡問何有) 

월사동(月沙洞)에 무엇이 있는가 물으신다면 

괴답화음령상운(愧答華陰嶺上雲) 

화음산(華陰山) 영(嶺)마루에 구름 떠 있고 

벽류처오풍불산(碧柳萋梧風不散) 

푸른 버들 오동잎이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으니 

유능장득십분운(猶能裝得十分云) 

그래도 충분히 즐겁다 말하오리다. 

즉(卽) ‘월사동리(月沙洞里)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 좋아하시느
냐고 물으면 부끄러워하며 대답(對答)하기를 「화음산(華陰山)위
에는 백운(白雲)밖에 없노라」’고 했으며(이 뜻은 밝은 달과 밝은 
백사장(白沙場)과 영상(嶺上)의 백운(白雲)을 사랑하면서 세상(世
上)일을 잊고 고요히 살 것이며,) 

즉(卽) ‘푸른 버들과 성한 오동(梧桐)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내 마음에 흡족(洽足)한 환경(環境)을 얻어 장식(粧飾)한 
것과 같도다.’ (이 뜻은 새 나라가 푸른 버드나무와 무성한 오동
(梧桐)과 같아도 바람이 해치지 못하니 즉 다시 말해서 새 임금
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王) 때에 이관(吏官, 이조의 관리)이 됐다. 

공민왕(恭愍王)께서 여흥(驪興)으로 파천(播遷, 임금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하고 저위(宁
位, 임금이 조회를 맡은 자리)가 여러 번 바뀌게 되어 국운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되자 公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제(私第)로 돌아와 선비 관(冠)
을 쓰고 유생(儒生)들을 모아 영재를 기르는 데 총력을 경주했다. 

강헌왕(康獻王, 조선조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공양왕(恭讓王)으로 부터 왕위를 양위(讓
位)받은 다음 태조대왕(太祖大王)이 公을 특명으로 예의판서(禮儀判書)와 판전의시사(判典
儀寺事)를 거듭 임명했으나 公은 모두 불응하고 탈연(脫然)히 향리(鄕里)로 돌아와 세상
일을 잊고 금서(琴書)와 시주(詩酒)로 그 회포(懷抱)를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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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襄陽)은 지금의 예천(醴泉)이다. 이는 대개 옥량 公과 조용(趙鏞) 선생이 남긴 글이 많
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아까워하며 公과 조문정공(趙文貞公) 두 분을 도학군자(道學君子)라 
칭송했다. 

 公은 또 고향의 덕이 높은 분들과 의논하여 예천향교(醴泉鄕校)를 세워 공자(孔子)·맹자(孟
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글을 가
르치며 손수 현판을 써서 달았다고 한다. 公이 그렇게 선현(先賢)을 흠모(欽慕)함과 윤상(倫
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을 밝히려는 정성을 여기서 알 수 있다. 

公의 관작(官爵)과 사적(事蹟)은 예천읍지(醴泉邑誌)에 기재되어 있고, 예천향교(醴泉鄕校)의 
현판은 公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 한다. 公의 묘소는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우봉산 건좌(牛峰山乾坐)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상순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배위(配位, 배우자) 남양(南陽) 조씨(趙氏)는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의 딸인데 묘는 예천
(醴泉) 신당동(神堂洞)이나 지금은 실전(失傳)되었다. 삼남일녀를 낳으니 맏이 용무(用武, 8
세)는 벼슬은 부정(副正, 정3품 벼슬)을 하였는데 친명(親命)으로 벼슬길에 대한 마음을 끊
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살면서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가르치니 그 
덕택에 한 고을이 편안했다. 다음 차남(次男)의 휘(諱)는 용휴(用休, 8세)인데, 문과(文科)로 
사평(司評, 정6품)이다, 다음 용부(用富, 8세)는 판윤(判尹)으로 정2품이다. 개국공신(開國功
臣)이 되어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손수 녹권(祿券)을 써 주었다. 딸은 진사(進士) 평산 신유
(平山 申維)에게 시집갔다. 

1999년에 24세 병용 등 후손들이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동막 우봉산 판서공 현옥
량의 묘 서쪽에 ‘영모사’를 창건하고 7세 옥량 공과 함께 직계 선조인 시조 담윤공, 2세 덕

 

성리연원불이명(性理淵源不易明) 
성리학(性理學)의 연원(淵源)을 알기가 어렵더니 
양양칭도이공명(襄陽稱道二公名) 
양양(襄陽)에서 두 분1) 이름(註)을 칭송(稱頌)하며 말하도다. 
여하저술무전후(如何著述無傳後) 
저술(著述)을 후세(後世)에 전하지 않은들 어떠하랴 
앙지고산독감정(仰止高山獨感情) 
산(山)처럼 높이 우러러 정(情)을 느끼면 그만이지 



- 4 -

수 공, 3세 원열 공, 4세 경여 공, 5세 금 공, 6세 치룡 공 등 일곱 분을 모시고 향사를 매
년 봉행해 오고 있다.

<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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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幷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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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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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모사 창건기(永慕祠創建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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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무 用武, 8세,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7세 옥량의 장남, 벼슬이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에 이르렀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부정공 사적(副正公 事蹟) 에 의하면
부친인 옥량 公이 벼슬을 멀리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험난한 세상사를 잊으려 하자 장자(長
子)인 용무 公도 부친의 뜻을 좇았다. 부친 옥량 공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侍墓:부모
의 상을 당하여 무덤을 만든 후, 그 서쪽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머무는 상례 의
식)한 뒤에 안현동(安峴洞) 서쪽 십리 밖 나부산(羅浮山)밑 지촌동(枝村洞)에서 살았다. 

이 동리(洞里)는 낙동강(洛東江)의 북쪽이며 마현동(馬峴洞)의 동쪽으로 대체로 이곳은 심산
유곡(深山幽谷)이라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통로조차 없어서 용무 公께서 손수 나무를 벌채
하여 치도(治道)하고, 산에 풀을 깎아 밭을 개간하고 노복(奴僕:종살이를 하는 남자)과 더불
어 농사에 힘쓰며, 公의 종적을 감추고 세상사를 단념하였다. 묘소는 사시던 터의 뒤 수백
보 떨어진 임좌(壬坐) 언덕에 있다.  부정 공(副正 公)께서는 독자(獨子)를 두었는데 휘(諱)는 
규(珪, 9세)이다. 문과(文科)로 이랑(吏郞; 이조정랑吏曹正郞, 정5품) 벼슬을 지낸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사재감(司宰監)은 고려·조선시대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鹽)•소목(燒木)•거화(炬火:횃불)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부정(副正)은 종3품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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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 사적(副正公 事蹟)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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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珪, 9세, 태인 현감(泰仁縣監) 

7세 현옥량의 손주이자, 8세 용무의 아들이다. 서기 1427년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丁未 
조(條)에 보면 “태인 현감(泰仁 縣監) 현규(玄珪)와 음성 현감(陰城 縣監) 박전(朴旃) 등이 
임지로 부임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기록이 있다.

   
세종때 문과(文科:대과)에 급제하여,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인 군자감의 벼슬)을 지내고 세종9년 (1427년)에 태인(泰仁) 현감으로 나갔다가, 홍문관 교
리(弘文館 校理, 정5품)와 이조정랑(吏曹正郞: 이조의 정랑은 문신의 천거 등 특유의 권한이 
부여된 관직으로 정5품)을 역임했다. 이조참의(吏曹叅議)에 증직(贈職 :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되었다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丁未, 1427년) 
11월 4일 무자(戊子)

태인 현감(泰仁縣監)현규(玄珪)와 음성 현감
(陰城縣監)박전(朴旃)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
러 보았다

○泰仁縣監玄珪、陰城縣監朴旃等辭,上引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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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원 得元, 10세, 성주목사공파 중시조, 성주목사(星州牧使:정3품 외관직)

9세 현규의 장남. 성주목사공파 중시조. 호는 묵은(黙隱)이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郞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元烈
원렬
太 僕 尹
태복윤

고려 충
렬왕대

敬輿
경여
典 客 令
전객령

嶔금
左贊成
좌찬성

致龍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禮曺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태조대1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규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 세종대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단종대

寶孫보손

1
琦榮기영

1
大圓대원

1
一松일송

1
陰東음동

1
義發의발

2
哲銅
철동

1
億伯억백

1
次福차복

3
順永순영

3
德昌덕창

4
順翊순익

1
曼東만동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

(南海)懸鈴公派(남해)현령공파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조선 세종

(全州)判官公(전주)판관공파

4
得貞득정
進士 문종

進士公派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3
用富용부
開國功臣
判尹
조선태조대

判尹公派판윤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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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기록에 의하면(족보 요약), 

묵은선생현공묘갈명병서(黙隱先生玄公墓碣銘幷序)에 의하면,(묘갈명병서 요약)

기절(氣節)이 탁월하였으며 효우(孝友) 또한 돈독하였는데, 1437년(세종世宗 19년) 文科
(문과)에 급제하고, 1454년(단종端宗 3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정3품 외관직)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나, 1457년(정축丁丑)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되자 벼슬을 
버리고, 아들 현보손(玄寶孫)과 같이 영천의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와 은거하며, 종신토
록 절의(節義: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를 끝내 지킨다는 뜻)를 지키다가 
1458년(무인戊寅)에 돌아가시어 동리(洞里) 뒷산(山) 임좌원(壬坐原)에 장사(葬事)지냈다. 

公의 휘(諱)는 득원(得元)이요, 자(字)는 정숙(貞淑)이요, 호(號)는 묵은(黙隱)이다. 모친은 
정부인(貞夫人) 청송박씨(靑松朴氏)로 전객령(典客令) 임언(林彦)의 따님이시다. 
선생이 지촌리(枝村里)에서 나시어 그 성품이 수진(粹眞)하고 덕이 두터우시어 일찌기 학
행으로써 칭송이 높으시며, 서기 1437년(세종世宗 19)년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1454년
(단종端宗 3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제수(除授)되시어 백성을 다스리시되, 효도하고 
공경하며 우애하고 충성하며 공신력이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시니, 군민들이 다 
흡족히 여기던 차에 1457년(세조 3년) 6월에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왕위(王位)를 내놓
으셨다는 통보를 받고 통곡(痛哭)을 하며 집현전(集賢殿) 여러 관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선
왕(先王;문종대왕文宗大王)의 고명(顧命;어린 임금이니 국사를 잘 봐 달라는 유언)을 감히 
어찌 잊으리오. 저 푸른 하늘을 두고 죽음을 맹서할 따름이다” 하시고 그날로 벼슬을 사
임하신 다음 영천(永川)의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가셔서 숨어 일생 동안을 나오시지 않
으셨다가, 마침내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승하(昇遐)하신 후 일 년 만에 충성된 분(憤)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 즉 1458년(세조 4년) 11월 17일에 돌아가시어 동리(洞里) 
뒷산 임좌원(壬坐原: 묘소가 풍수적으로 안정된 평탄한 곳에 안장된 것)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배 정부인(配 貞夫人)은 경주김씨(慶州金氏) 참봉(叅奉) 규석(奎錫)의 따님이신데 
1407년에 나시어 1462년에 사망하시니 公의 묘소와 쌍분(雙墳)으로 모시었다. 아들 딸 
각 한 분씩 두었는데 아들은 보손(寶孫)이요, 딸은 예조판서(禮曹判書) 유양춘(柳陽春)에
게 출가(出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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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선생현공묘갈명병서(黙隱先生玄公墓碣銘幷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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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1
義發의발

1
善鳳선봉

1
世化세화

1
厚先후선

1
聖日성일

2
文默문묵

2
弼大필대

3
尙謹상근

1
燦基찬기

1
鎭奎진규
대종회수석부회장

1
鍾旭종욱
한일환경 대표

1
承渉승섭(승민)
현대홈쇼핑조명감독

3
文得
문득

1
弼業
필업

1
尙喆
상철

3
奉基
봉기

1
鎭德진덕
청송종친회장

1
鍾學
종학

1
信姬
신희

2
道先
도선

2
聖光
성광

1
文晩
문만

3
弼夏
필하

2
尙達
상달

1
珞基
낙기

1
鎭東진동
대종회사무처장

1
鐘熙
종희

3
德昌덕창

1
時宗시종

1
道元도원

1
斗默두묵

1
載旭재욱

2
月鎭월진

2
潤奉윤봉

1
廣相광상

2
光石광석

1
榮영로

2
準葉준엽

1
明鎭명진

1. 曼東
만동

3. 璡
진

2. 開天
개천

3. 時默
시묵

1. 載八
재팔

1. 承鎭
승진

1. 潤千
윤천

1. 張植
장식

2. 炳烈
병렬

1. 明垣
명원

1. 錫春
석춘

진규 鎭奎, 25세, 1934년생 , ㈜선일섬유회장, 대종회 수석부회장, 대종회 고문

서욱 曙旭, 26세, 자 종욱(鍾旭), 1961년생, 한일환경 대표, 대종회 이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郞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元烈
원렬
太 僕 尹
태복윤

敬輿
경여
典 客 令
전객령

嶔금
左贊成
좌찬성

致龍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禮曺判書
예조판서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규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단종대
1440~1450

寶孫보손

1
琦榮기영

1
大圓대원

1
一松일송

1
陰東음동

1
義發의발

2
哲銅
철동

1
億伯억백

1
次福차복

3
順永순영

3
德昌덕창

4
順翊순익

1
曼東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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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섭 承渉, 27세, 자 승윤(承潤), 승민, 1988년생, 현대홈쇼핑방송 조명감독

진덕 鎭德, 25세, 자 명진(明鎭), 1937년생, 청송(靑松)종친회장,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진동 鎭東, 25세, 1945년생, 대종회 사무처장, 대종회 지도위원

승일 昇日, 24세, 자 승기(昇基), 1938년생, 대종회 지도위원

진호 鎭浩, 25세, 1942년생, 선일섬유 대표, 대종회 부회장

상완 祥完, 24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

경만 慶滿, 25세, 자 진만(鎭滿), 1947년생, 대종회 이사

종영 鍾永, 25세, 자 영식(永植), 1951년생, 대종회 이사

광성 光成, 25세, 1953년생, 대종회 이사

동준 東埈, 25세, 자 진준(鎭埈), 1968년생, 대종회 이사

용한 鎔漢, 25세, 1966년생, 대종회 이사

진걸 鎭杰, 25세, 1969년생, 대종회 이사

진관 鎭寬, 25세, 1958년생, 성일데미락 대표이사, 대종회 이사 

진대 鎭大, 25세, 1956년생, 대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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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윤 鎭允, 25세, 1981년생, 대종회 이사

진철 鎭喆, 25세, 1956년생, 대종회 이사

광성 光成, 25세, 1953년생, 포항제철 근무, 대종회 이사

시학 時學, 26세, 1965년생, 청송장애인 후원회장, 대종회 이사

재복 在馥, 26세, 1971년생, 선일섬유 대표, 대종회 이사

재영 宰榮, 26세, 자 종영(鍾榮), 1967년생, 프로골프선수, 대종회 이사

종도 宗道, 26세, 1969년생, 대종회 이사

호일 皓日, 26세, 자 종호(鍾皓). 1964년생, 삼성전자 근무, 대종회 이사

용구 龍求, 27세, 자 성수(性洙), 1953년생, 외환은행 상무, 대종회 감사

철수 喆洙, 27세, 1957년생, 대종회 이사


